
제 강 역 의 세계9 ( )易 Ⅱ

교시(1 )

계사하 에 역을 지은 자는 우환 이 있었을 것이다 라 했다 이것은 문왕이 유리라“ ( ) ” .憂患「 」

는 곳에 년 동안 유폐되어 있을 때 역의 사 를 지었다는 이야기와 통한다7 ( ) .辭

의 우환의식 때문에 에서는 신중함을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만( ) .易 憂患意識 易

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의 가르침이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. [ ]易 輕擧妄動

이야말로 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다.易

십익을 공자가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설이 많다 공자께서 만년에 역을 사랑하여 위편. “

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 사기 공자세가 내 오십이 되어 역을 배운다면 큰( ) .”( ) “韋編 『 』「 」

허물 이 없을 것이다 논어 술이 같은 말은 공자가 십익을 지었다는 설을 지[ ] .”( )大過 『 』「 」

지해 준다 공영달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논의 의 구절들에 대해서는 이설. . 『 』

이 많아 논쟁거리가 된다 십익 중에서 단전 상하와 상전 상하는 춘추 논어 의( ) .異說 『 』『 』

문장과 유사점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단상 두 전만큼은 공자가 지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,

도 한다 계사 상하와 문언전은 맹자 중용 등과 유사점이 많으며 또 서괘전 설괘. , ,『 』『 』

전 잡괘전은 한초의 문장으로 보이며 내용상으로도 나중의 저작임이 틀림없다 때문에 십, , .

익은 한꺼번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공자 시대에 단전 상하와 상전 상하가 전국 시대에 계,

사 상하와 문언전이 그리고 한초에 서괘전 설괘전 잡괘전은 진한 시대를 거치면서 씌어졌, ,

을 것으로 추정된다.

역의 구조는 역유태극 시생양의 양의생사상 사상생팔괘“ (易有太極 是生兩儀 兩儀生四象 四

라는 유명한 구절에 입각해 이해된다)” .象生八卦

여기에서 과 태극 의 개념이 문제가 된다 태극을 원기 로 볼 경우 역과 태극의( ) . ( )易 太極 元氣

관계는 실재의 표현과 실재 자체의 관계가 된다 즉 실재인 원기가 현상세계에 표현되는 것.

이 역이 된다 그리고 양의 즉 음기와 양기 는 원기가 두 기로 갈라지는 것이고 이하도 마. ( ) ,

찬가지가 된다.

이와 달리 질료와 형상을 구분하는 논법을 구사한다면 태극은 기가 아니라 기의 이법으로,

이해할 수 있다 즉 역은 기화 이고 태극은 기화의 이법이다 그래서 기화가 단순한 카. ( ) .氣化

오스적 생성이 아니게 된다 앞의 일원론적 해석과 뒤의 이원론적 해석은 큰 차이를 보인.

다 물론 이원론적 구분의 경우에도 이법 자체를 초월적으로 보는가 또 초월성의 정도는 어. (

디까지인가 아니면 내재적으로 보는가의 문제도 있다), .

이원론적으로 볼 때 음기 와 양기 는 두 실체가 아니라 한 실체의 두 속성이 된다 음과 양‘ ’ ‘ ’ .

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의 변화의 방식이다 사상 팔괘도 마찬가지이다 이럴 경우‘ ’ . , .

괘란 어떤 사태를 가리킨다기보다는 그 사태의 구조를 가리킨다고 더 정확히는 디아그람을,

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.

역사적으로는 원기에 입각한 해석이 사실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이나 철학적으로는 이원론,



적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 때에 철저한 내재성의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.

이다.

팔괘의 구조*

각 괘는 자연현상과 대응한다 그러나 이 때의 천 택 등은 자연현상 자체를 뜻하기보다. , , …

는 그 현상이 함축하는 성질들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건은 건 에 태는 열 에 리는. ( ) , ( ) ,健 說

려 에 진은 동 에 손은 입 에 감은 함 에 간은 지 에 곤은 순 에 대응한( ) , ( ) , ( ) , ( ) , ( ) , ( )麗 動 入 陷 止 順

다 우리는 각 괘를 사건들에 대응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리괘는 발산하다 불타다 소진되. . , ,

다 등에 간괘는 머물다 가라앉다 침묵하다 등에 대응시킬 수 있다 물론 정교한, , , , , .… …

대응은 어렵다.

또 건은 아버지에 곤은 어머니에 대응하며 태는 소녀 리는 중녀 진은 장남, , ( ), ( ),少女 中女

손은 장녀 감은 중남 간은 소남 에 해당한다 일음이양의 괘는 여( ), ( ), ( ), ( ) .(長男 長女 中男 少男

자들이고 이음일양의 괘는 남자들이다 양괘다음 음괘다양 가정의, . “ ( )”)陽卦多陰 陰卦多陽

성원들이 각각이 차지하는 자리에 따라 일정한 본성을 지닌다는 생각에 입각해 있다 오늘.

날 역동화된 사회에는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다 다른 대응들도 마찬가지이다 동북아 사유. .

는 상응체계 의 성격을 띠거니와 견강부회가 되기 쉽다는 점을(system of correspondence)

염두에 두어야 한다.

교시(2 )

팔괘를 중괘 한 것이 괘이다 전자를 소성괘 라 하고 후자를 대성괘( ) 64 . ( ) , ( )重卦 小成卦 大成卦

라 한다 이 중 개를 상경으로 개를 하경으로 한다 괘의 배열에 대해서는 서괘전에서. 30 , 34 .

논의된다.




